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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7월 31일(월)
총 2매

담당
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

∙해외의료팀장 전희순 ☎440-2736
∙담당자 오주혜 ☎440-2738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카자흐스탄 외국인 환자 50명, 의료관광 차 인천 방문
- 카자흐스탄 알마티 ‘인천 의료관광 홍보센터’개소 후 첫 유치-

- 8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치료 받고, 강화도·송도 등 관광명소 방문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카자흐스탄 외국인 환자 50명이 의료관광

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고 밝혔다.

앞선 지난 6월 28일 인천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하는 국제 

의료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‘인천 의료관광 홍

보센터’를 개소하고 외국인 환자 50명을 유치했다.

이번에 인천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‘카자흐스탄 인천의료관광 홍보센

터’ 개소를 기념해 마련된 판촉(프로모션) 가격으로 인천에 있는 외

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, 인천의 유명 여행지를 관

광하게 된다.

50명의 환자 중 우선 암 환자 2명이 이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



- 2 -

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. 나머지 환자들은 8월 중 6개 유치의료기

관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, 안과, 산부인과 등 15개 진료과목의 진료

와 치료를 받은 후 강화도, 송도 등 인천 관광명소 곳곳을 관광하며 

문화 체험을 할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판촉(프로모션) 상품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직항노선을 운

항하는 아시아나 항공과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호텔(인천 

중구 소재)이 항공료와 숙박비 가격할인에 적극 참여해 의료관광 상품 

개발에 힘을 보탰다. 

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 소재 외국인환

자 유치기관(유치의료기관, 유치사업자)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연관 기

업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

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개소한 ‘인천의료 관광 홍보센터’는 인

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「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

업」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, 유치의료기관 6개소*와 유치사업자 

2개소**가 참여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.

* 유치의료기관: 국제성모병원, 나은병원, 비에스종합병원, 아인병원, 인천백병원, 한길안과병원

** 유치사업자: 메디코퍼, ㈜하트너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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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사진

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환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환자

* 위 사진은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암환자 2명 무관한 건강검진 환자


